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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h, Shinyu and Tae-Young Kim. 2022. EFL learners’ motivational and 
demotivational factors: An analysis of retrospective autobiographical essays and 
interview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846-870.  
 
This paper identifies how the factors that increase or decrease learner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differ according to the upper and lower motivation groups. A total of six 
undergraduate students were selected among 41 students, with three highest motivators 
and the other three lowest. They reflected on their English learning processes over the past 
ten years from the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third grade of high school with 
critical reflective essays, marking annual changes in their L2 learning motivation on the 
‘motigraph.’ In addition,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all the data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with Grounded Theory. The results present that learners with 
high learning motivation could maintain their motivation due to internal factors such as 
specific learning goals or learning experiences. In contrast, learners with low motivation 
were remotivated due to external factors such as learning situation and their acquaintances. 
Both groups commonly experienced a significant decrease in learning motivation during 
middle school due to excessive academic pressure or skepticism from test-oriented 
learning environment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both groups at the high school 
level assessed the ‘grade’-related factors differently as positive or negative, respectively. 
This paper emphasizes the crucial role of cognitive appraisal, goal-setting, and mind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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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2언어 습득 분야에 있어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교수 방법 등을 모색하는 인지적 측면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학습자들의 정서적 측면을 활용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영어학습을 위한 제2언어 학습동기가 강조되고 있다(Kim 2013). 제2언어 학습동기분야는 
Gardner와 Lambert(1959)의 연구를 통해 학습동기가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결정짓는 요소로 
밝혀짐에 따라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발전해 왔다(Dörnyei and Ryan 2015). 대표적으로 
Dörnyei(2005, 2009)는 학습자들의 제2언어 학습동기를 이상적 제2언어 자아(ideal L2 self), 
필연적 제2언어 자아(ought-to L2 self)와 제2언어 학습경험(L2 learning experience)이라는 3 
요소를 포함한 제2언어 동기적 자아체계로 제시하였다(Kim 2015a).  

최근 국내 영어 교육 현장에서의 제2언어 학습동기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학년별, 학교급을 
대상으로 하는 정량적 연구로 다수의 1회성의 설문지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연구의 선구자인 Lee(1996)는 한국 학습자들의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추출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영어의 중요성, 실용성, 의사 소통, 자기 발전, 외국인에 대한 호감. 이 
외에도 Kim(2006)은 국내 364명의 고등학생들을 바탕으로 도구적 동기, 내적 동기, 자기 발전 
동기, 체험적 동기, 문화 교류동기, 통합적 동기에 경쟁적 동기라는 특수한 구인을 추출하였다. 
주목할 것은 경쟁적 동기는 한국의 학습자들의 고유한 심리를 반영한 구인으로써, 한국의 
영어교육과 입시제도(예, 내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하에 학습자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영어 성취도를 달성하여야 대학 입학 및 미래 취업에 용이할 것이라는 학습자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Kim 2021).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각 학교 급에 따른 학습자들의 동기 요인을 분석하여 국내 영어교육 
현장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제2언어 학습동기는 지속적이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에 시시각각 변화하기에(Dörnyei et al. 2015) 장기간에 걸친 학습자의 영어학습 
과정 및 학교급에 따른 동기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여전히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수능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라는 고유한 학습환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 혹은 종단 연구가 필수적일 
것이다(Kim 2022). 각 학습자의 영어학습동기를 시기별로 획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어학습동기 변화 양상을 학교급에 따라 분석하고, 특히 동기 증감에 영향을 끼치는 각 
요인들을 중심으로 각 학습자들의 동기 수준에 따른 발견 요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실제 각 
학교급 내 교실 현장에서 다양한 동기를 지닌 다수의 학습자들을 교육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영어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지난 10년간의 영어학습을 회고하는 
자전적 에세이(retrospective autobiographical essay)를 통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영어학습 과정 중 동기가 유발되거나 탈동기가 일어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평균적으로 영어학습동기가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동기 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회고적 
에세이에서 발견되는 내용뿐 아니라, 후속 면담을 통해 학습동기 증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학년과 그에 상응하는 동기 및 탈동기 요인들과 관련한 학습 상황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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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 및 제2언어 학습동기 수준에 따라 어떠한 요소가 학습동기 증가에 영향을 
끼치는가? 

2) 학교급 및 제2언어 학습동기 수준에 따라 어떠한 요소가 학습동기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가? 

 
 

2. 선행 연구 
 
국내 동기 관련 선행 연구들은 대표적으로 Gardner(1985)의 사회교육 모형(Socio-educational 

Model)과 Deci와 Ryan(1985, 1955)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토대로 
해외에서 개발된 다양한 동기 이론들이 한국의 교육 상황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K-J. Kim 2016). Gardner(1985)의 사회교육 모형은 목표언어 집단이나 문화에 동화되고자 
그 언어를 학습하는 통합성(integrativeness)과 언어 학습을 통해 취업, 입시, 승진 등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유용성인 도구성(instrumentality) 및 그 언어를 배울 때 학습 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attitudes toward the learning situation)로 정의할 수 있다(Kim 2013). Gardner의 사회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를 한 Kang(2001), Mang(2001), Na(200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보다는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가 한국의 EFL상황에서 
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한편, Deci와 Ryan(1985, 1955)의 자기결정성 이론은 학습동기 발생 근원이 학습자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지에 근거하여 각각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이 이론은 학습자가 접하는 환경적 요인들을 각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내재화하는지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배타적인 양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연속성을 지닌 개념임을 강조한다(Lepper and Cordova 1992). 이를 토대로, Kang(2001)은 국내 
영어교육 상황에서 Gardner의 통합적, 도구적 동기보다 자기결정이론에 기반을 둔 내재적, 외재적 
동기 모델이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Kim(2015a)은 국내 학습자의 
동기 관련 선행연구(예, Kang 2001, K-J. Kim 2004)는 일반적으로 외재적 동기가 더 우세하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영어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 한하여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 또한 발견되고 있다(Murray 2007).  

아울러, Gardner의 사회교육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Dörnyei(2005, 2009)는 Markus와 
Nurius(1986)의 가능한 자아(possible selves)와 Higgins(1987, 1998)의 이상적 자아(ideal self) 
및 필연적 자아(ought-to self)에 영향을 받아 제2언어 동기적 자아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 L2MSS)를 제시하였다. Dörnyei가 제안한 이 모형에서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 필연적 
제2언어 자아, 제2언어 학습경험을 그 하위 구인으로 설정되었다. 주목할 것은 학습자들이 실제로 
제2언어를 학습하면서 주변 환경과 맺는 관계에 의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언어 학습경험을 쌓게 
되며, 이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Kim 
2013). 따라서, 학습자들의 제2언어 학습경험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며,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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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혹은 필연적 제2언어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지, 장기간의 학습 기간 동안 축적된 제2언어 
학습경험은 학습자들의 학교급에 따라 제2언어 학습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제2언어 학습동기에 대한 종단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Hwang 2013, H-D. Kim 2003, K-J. Kim 2016, Kim et al. 2011). 특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장기간의 영어학습 기간 동안 학습동기 증감에 영향을 끼쳤던 
경험들을 회고적 방식으로 작성하는 자서전적 에세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발견되었다(Jung 
2011, Kim 2022, Kim and Lee 2013, Song and Kim 2017).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영어교육 
및 입시제도 하에 학습자들의 영어학습동기 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동기 증감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해 종단적(longitudinal) 연구로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1회성의 설문조사 혹은 인터뷰를 통해 
한 시점의 정태적(static) 동기 요인을 분석하는 횡단연구(cross-sectional analysis)에 대한 
대안으로 학습자들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 구인으로서의 영어학습동기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Kim과 Lee(2013)는 영어 전공자 75명을 대상으로 10년간의 영어학습 회고록 
작성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전반적으로 경쟁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요인이더라도 학습자들에 따라 동기 혹은 탈동기 유발 요인으로 다르게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학습자들의 자서전적 에세이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학습방법이 동기 및 탈동기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중학교 시기에는 성적, 시험, 경쟁심, 고등학교에는 교육 환경(예, 교사, 반 
친구들, 교과과정, 학습방법, 교재)이 학습동기 및 탈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Kim and Lee 2013).  

아울러 Song과 Kim(2017)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동기 증감 그래프 및 그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후, 
학습동기가 학교급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집단 15명과 지속적으로 감소 후 증가하는 집단 
13명을 대상으로 후속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의 영어학습동기 감소 요인으로는 
교수자의 비효과적 교수 방법, 학습의 어려움, 사회적 압박이 발견되었으며, 동기가 지속적으로 
감소 후 재동기화 되는 요인으로는 학습방법의 다양화, 급우들로부터의 긍정적 강화, 영어의 
필요성 인지, 영어 공부 성취 경험, 영미권에 대한 관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Jung(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장기간의 동기 변화 양상과 탈동기 및 재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지속적으로 동기 증진 
패턴을 보였으며, 고등학교나 대학 입시를 위한 학습이 시작되는 시점에 학습동기가 급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학습동기가 가장 낮은 시기는 고등학생이었으며,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의 경우 중학교 시기에 이미 탈동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탈동기 요인으로는 교사 요인보다는 학습자 개인의 학업 난이도, 학습에의 의지, 시험 
성적이 발견되었으며, 학습자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재동기화 되었으며, 주로 시험 
성적의 증가, 새로운 학업 환경, 다양한 영어학습 매체 등이 재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학습자들의 동기 패턴 및 동기, 탈동기, 
재동기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학습자들의 학습동기 수준에 따라 각각의 동기 및 탈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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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동기는 학습자 
개인 내면의 심리 요인이므로(Crookes and Schmidt 1991) 회고록에서 발견되는 시기별 동기 강도 
및 그에 따른 에피소드들에 면담법을 활용하여 학습동기 증감 당시의 세부 상황과 더불어 
학습자들의 기존 동기 수준에 따라 그렇게 평정(appraisal)한 이유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학습 기간에 대한 자전적 회고록 분석과 더불어 후속 
반구조화 면담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작성한 회고록 내용 중 학년별 누락된 학습동기 
증감 관련 세부 에피소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의 영어학습동기 수준에 따라 당시의 
학습동기 증감에 영향을 끼친 원인들과 그렇게 평정한 이유들을 살펴보았으며 학습자들의 동기 
수준에 따른 영어학습동기 증감 요인들의 차이를 면밀히 고찰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영어교육과 재학생 41명이 참가하였다. 전체 41명의 

연구참여자들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매 학년별로 자신의 과거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영어학습동기 강도를 1에서 10점으로 표기하는 꺾은선 그래프인 
‘모티그래프(motigraph)’를 작성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학습을 회고하여 각자가 
느끼는 매 학년의 영어학습동기를 스스로 숫자로 결정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또한 모티그래프에 표기한 매 학년의 학습동기 강도는 참여자들이 작성한 세부 
학년별 영어학습 에피소드와 관련한 것으로 학습자 개인의 과거 학년별 영어학습동기 점수 
부여에 대한 자료다각화(data triangulation)로서 신뢰성(trustworthiness) 향상에 
기여하였다(Lincoln and Guba 1985).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영어교육과 학생들로 현재에는 영어 및 영어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흥미를 가진 학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모티그래프 결과에 따르면 과거 영어에 대한 학습동기에는 
각 개인 및 그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전체 학습동기 평균 점수인 7.1점을 기준으로 학습동기가 가장 높은 학생 3명(이현지, 박수지, 
조은별, 각 평균 9점, 8.9점, 8.3점)과 가장 낮은 학생 3명(고시은, 권찬희, 박세영, 각 평균 5.8점, 
4.8점, 4.7점) 1 을 대상으로 상위그룹 및 하위그룹 면담 참여자로 선별하였다. 표 1과 그림 1에 
따르면 학년간 동기 평균 점수 및 변화 양상은 그룹간 명확히 대별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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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위 및 하위그룹 학습자들의 학년간 동기 평균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상위 
평균 8.33 8.67 9.00 8.67 8.33 8.33 8.00 8.67 9.33 10.00 
전체 
평균 7.19 7.04 7.08 6.77 6.44 6.69 7.11 6.99 7.96 7.70 
하위 
평균 6.33 7.00 7.00 4.33 5.00 4.33 4.67 4.83 3.17 4.33 

 

그림 1. 그룹간 영어학습동기 변화 양상 
 

3.2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41명은 먼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경험한 영어학습 회고적 

에세이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대상자로 선별된 6명의 학습자들(상위그룹: 이현지, 박수지, 
조은별; 하위그룹: 고시은, 권찬희, 박세영)을 대상으로 영어학습 증감에 영향을 끼쳤던 학년별 
세부적인 에피소드 관련하여 반구조화(semi-structured)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1인당 1회에 
30분에서 1시간 진행하였으며, 필요 시 개별적으로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전, 연구 
참여자가 회고적 에세이에 작성한 내용들을 각 학년 및 학교급 별로 재분류 하였으며, 시기가 
모호하게 작성되어 학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모티그래프에 표기된 학습동기 강도와 에피소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면담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사전에 준비된 질문들에 대해 연구 참여자가 면담 
현장에서 본인이 작성한 회고록을 검토하며 내용을 다시 설명함으로써, 작성된 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면담을 통해 회고록엔 누락되어 있던 학년별 
영어학습동기에 영향을 끼친 영어학습경험 및 배경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회고록 및 면담을 통해 발견된 학습동기 증감에 영향을 끼친 에피소드들은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나열하였으며, Glaser와 Strauss(1967) 및 Strauss와 Corbin(1998)에서 
제시된 정성적 연구 방법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따른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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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상위그룹 평균 하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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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열린 코딩(open coding)을 통해 추출한 코딩명을 다시 축 코딩(axial coding)과 
선별코딩(selective coding) 절차를 통해 재분류하였다. 최종 선별코딩을 위한 요인들은 선행 
연구인 Jung(2011)과 Williams와 Burden(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Jung(2011)의 연구에서는 Williams와 Burden(1997)의 외적요인(external factor)과 
내적요인(internal factor)을 활용하여 구분하였으며, EFL 학습 상황에서의 주변인과의 상호작용 
및 학습환경은 외적요인으로, EFL 학습에의 흥미, 가치, 주체성, 성취감 등과 같은 학습 태도 및 
정의적 측면은 내적요인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발견된 요인들을 각각 ‘외적요인’ 및 ‘내적요인’으로 
구분하였다(표 2 참조). ‘외적요인’은 다시 ‘인적요인’과 ‘학습상황’으로 분류되며, ‘인적요인’에는 
교사, 친구, 부모가 이에 해당된다. ‘학습상황’은 학교 및 학원을 아우르는 ‘학습환경’과 각 
기관에서의 수업 방식 및 교사의 교수방식인 ‘학습방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교실 내에서의 수업 
내용에 대한 ‘학업난이도’가 포함된다. ‘내적요인’에는 학습자 개인의 제2언어 ‘학습목표’와 정의적 
측면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가 포함되며, ‘학습목표’는 장래희망, 학습자 개인의 
이상적 목표인 구체적인 학습 목표와 같은 ‘자발적 목표’와 의무감이나 타인이 영어학습을 하니 
자신도 해야 한다라는 ‘비자발적 목표’로 구성된다. 또한 각 개인 학습자가 제2언어 학습경험을 
통해 평정한 결과인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예, 자신감 및 성취감, 흥미, 긍정적 미래자아상, 
성적) 및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예, 학습부담감, 회의감, 좌절감, 창피함, 성적) 또한 모두 
개인이 설정한 것으로 학습자의 내적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표 2. 영어학습동기 요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외적요인 
인적요인 

교사 
친구 
부모 

학습상황 
학습환경 
학습방법 

학업난이도 

내적요인 

학습목표 자발적 목표 
비자발적 목표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 

자신감 및 성취감 
흥미 

긍정적 미래자아상 
성적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 

학습부담감 
학습회의감, 좌절감, 창피함 

성적 
 
 주목할 것은 기존 Jung(2011)의 연구에서는 성적 또한 “영어수업요인”(p. 71), 즉 외적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회고록 및 면담 분석 결과 성적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평정하는가에 따라 낮은 성적 혹은 높은 성적이 각 상황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학습경험으로 상이하게 간주되기에 ‘성적’은 학습자의 내적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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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활용한 요인 기준은 표 2와 같으며, 표 2를 바탕으로 각 학교급에 따라 발견된 
에피소드를 각각 학습동기 수준에 따른 동기 증가 및 감소 표를 분류하여 계수하였다. 또한, 
면담자들의 특성에 따라 발화 정도(전체 면담 중 에피소드 언급 수)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면담자 별로 요인 관련 발견 에피소드 수를 각 개인의 전체 발화 수를 바탕으로 
백분율로 나타냈으며 이에 따라 각 요인에 대한 그룹별 평균 값을 산출하였다(연구결과 4.1, 
4.2의 표 3, 표 4 참조). 

 
 

4. 연구 결과 
 
본 연구 중 면담에 참여한 6명의 학생들의 지난 10년간의 모티그래프 및 회고록을 분석한 결과 

영어학습동기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학습동기 상∙하위 
그룹간 상이한 동기 증감패턴을 보인다는 것이 발견되었다(그림 1 참조). 각 학년마다 약간의 
증감을 보였지만, 상위그룹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전체 영어학습동기는 평균 
8.67이며, 중학교는 8.22, 고등학교는 9.33으로 중학교에서 약간의 감소를 보였지만, 점차적으로 
고등학교급에서 가장 높은 동기 수준을 보였다. 이는 초등학교 대비 중학교에서 낮은 학습동기를 
보였지만 고등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점차 높은 수준의 동기를 보인 Kim(2012)의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면, 영어학습동기에서 낮은 수준의 동기점수를 제시한 하위그룹의 경우, 상위그룹과는 상이한 
추세를 보이며 초등학교 6.17, 중학교 4.67, 고등학교 4.11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영어학습동기의 
점진적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는 K-J. Kim(2019), Jung(2011), Song과 Kim(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그룹별 상이한 동기 수준을 바탕으로 학습동기 증감에 구체적 요인과 학교급에 따른 
구체적 차이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회고록 및 면담을 바탕으로 발견된 학습동기 증감 요인 
비율에 따라 요인 순위를 추출하고 다음과 같은 그룹간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4.1 학교급 및 그룹별 학습동기 증가 요인 

 
본 절에서는 상위그룹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들의 높은 영어학습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는 하위그룹의 연구 결과를 통해 낮은 학습동기 
자체에 대한 원인과 감소된 동기가 재증진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학습자들의 에피소드 및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발견된 외적요인인 ‘인적요인’과 
‘학습상황’, 내적요인인 ‘학습목표,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와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를 
계수하였으며, 각 학교급 내 상위 및 하위그룹 간 언급된 요인 횟수에 대한 비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백분율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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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학교급 및 제 2 언어 동기 수준에 따른 학습동기 증가 요인 
대분류 중분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외적 
요인 

인적요인 22.1% 28.0% 4.8% 31.1% 22.5% 8.3% 
학습상황 35.9% 36.3% 30.2% 34.4% 16.4% 41.7% 

내적 
요인 

학습목표 5.9% 8.9% 34.8% 23.3% 20.1% 20.8%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 

36.1% 26.8% 30.2% 11.2% 39.3% 25.0%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 
0.0% 0.0% 0.0% 0.0% 1.7% 4.2% 

 
표 3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상위 및 하위그룹 모두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으로 ‘인적요인’, ‘학습상황’, ‘학습 목표’,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가 학생들의 
동기 증진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주목할 것은 상위그룹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면담 참여자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된 영어학습동기 증가 요인으로는 내적요인에 해당하는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초: 36.1%, 고: 39.3%)와 ‘학습목표’(중: 34.8%)를 언급하였으며, 각 학교급에 
따라 ‘학습상황’(초: 35.9%, 중: 30.2%)에 해당하는 외적요인은 그 다음으로 언급되었다(표 3 
참조). 반면, 하위그룹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외적요인인 ‘학습상황’(초: 36.3%, 
중: 34.4%, 고: 41.7%)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인적요인’(초: 28%, 
중: 31.1%)을 고등학교에서는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25%)가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끼친 
영어학습동기 증가 요인으로 발견되었다(표 3 참조). 다시 말해서, 회고록 및 면담을 통해 발견한 
영어학습동기 증가 요인은 학습자들의 영어학습동기 수준에 따라 다르며, 영어학습동기가 높은 
그룹은 내적요인이 증가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영어학습동기가 낮은 그룹의 경우 
외적요인이 동기 증진과 상대적으로 큰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1.1 영어학습동기 수준에 따른 학습동기 증가 요인: 초등학교 
 

초등학교급에서 상위그룹 학습자들에게 학습동기 증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1)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36.1%), 2) 학습상황(35.9%), 3) 인적요인(22.1%), 4) 학습목표(5.9%)이며, 
하위그룹의 경우 1) 학습상황(36.3%), 2) 인적요인(28%), 3)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26.8%) 
및 4) 학습목표(8.9%) 순으로 언급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위그룹 및 하위그룹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영어학습동기 증가 요인은 각각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두 
그룹 모두에서 외적요인인 ‘인적요인’과 ‘학습상황’, 내적요인인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가 
주요한 영어학습동기 증진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학교 및 학원과 같은 영어 ‘학습상황’과 관련하여 영어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한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학습동기를 보였으며, 영어학습의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 시절부터 긍정적 영어학습 경험에 
많이 노출되거나 영어학습에서의 성공 경험이 잦은 학생일수록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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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기를 보였다. 또한 각 학습 상황 및 경험 중에 교사나 친구로부터 받은 긍정적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습동기가 더욱 증가되는 선순환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인적요인’ 중 교사에 
대한 언급이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었으며, 이는 교사가 ‘인적요인’ 중 학습자의 동기 부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Kim(202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 발췌문은 상위그룹 학습자들이 
영어학습에 흥미를 갖거나 영어학습동기가 증진되는 상황을 면담 혹은 회고록에 작성한 것으로, 
학교 및 학원 교육 상황을 바탕으로 영어 ‘학습상황’에서의 ‘긍정적 경험 및 태도’가 ‘인적요인’과 
긴밀히 연관 되어있음을 시사한다.  

 
발췌 1(상위그룹, 이현지, 면담): 배우는 책의 난이도도 갑자기 높아져서 부담이 되었지만, 
높은 난이도의 수업을 들으며 독해, 문법 실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어요. (중략). 영어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학교에서 5학년때랑 같은 영어선생님께서 계속 
열정적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셨고, 조별 활동을 하는데 다 같이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어요. 학원에서 전체 학생들 대상의 영어시험에서 1등을 
하게 되며 자신감을 크게 갖게 되었어요.  
 
발췌 2(상위그룹, 박수지, 회고록): 초등학교 6학년때에는 영어 전담 선생님을 정말 좋으신 
분을 만나 수업도 잘하시면서 동시에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여 이때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물으면 영어라고 대답할 만큼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상위그룹의 경우 ‘학습상황’ 요인이 높은 수준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질적 분석 결과를 
통해 학교 및 학원 환경과 각 기관에서의 다양한 학습 방법이 각 학습자들의 영어학습동기 
증가에 영향을 끼쳤음이 밝혀졌다. 발췌 3에 따르면, 이현지 학생은 조기교육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쉬운 수준의 수업에 대체로 흥미를 갖지 못하였지만, 추후 다양한 활동을 통한 
영어학습 방법을 사용해 감소되었던 영어학습동기가 재동기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췌 4에 따르면, 교육열이 높은 학원에서 많은 학습량으로 인해 학업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보다 더 잘하고 또는 뒤처질 수 없다는 승부욕, 즉 경쟁적 동기로 
인해 모두 열심히 하는 학습환경 자체가 영어학습동기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발췌 3(상위그룹, 이현지, 회고록): 학교에서는 10살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나, 학교 
영어 수업에는 좀처럼 흥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때 한 영어 선생님을 만나 
영어에 크게 재미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노래, 게임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영어를 
배웠었는데 그 중 노래를 통한 영어학습은 저에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중략) 지금까지도 
가사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효과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발췌 4(상위그룹, 박수지, 면담): 전 동네에서 교육열이 높은 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학생들 
관리가 철저한 학원이었어요. (중략) 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생이었던 것 같고, 남들도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고 나만 뒤쳐질 수 없다라는 승부욕 때문에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는 
숙제도 다 해가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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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그룹에서 발견된 영어학습동기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요인은 ‘학습상황’(예, 
학습환경, 학습방법, 학습 난이도) 및 ‘인적 요인’이며 이를 개인 학습자가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로 내재화함에 따라 학습자들의 영어학습동기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급에서는 영어 동화책을 활용하여 연극하기, 노래 부르기, 펜팔 활동 등 다양한 
학습방법이 영어학습에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발췌 5, 6 참조).  

 
발췌5(하위그룹, 고시은, 회고록): 재미있는 내용의 영어 동화책을 친구들과 같이 읽고 
연극해보며 Speaking 연습을 하였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영어로 연극을 해보기도 하였고 
영어 노래 부르기 등의 다양한 영어 대회에 참여하여 영어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발췌 6(하위그룹, 박세영, 회고록): 영어수업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에 참여도 하고 그 동안 
몰랐었던 다른 나라의 신기한 문화들도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영어를 진정으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이후 제 모교 내에서 진행되었던 영어 수업들은 제가 좋아했던 영어 
회화 활동 위주였고 펜팔 활동도 활발히 진행됐었기에 저는 계속해서 영어를 열심히 배우며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급에서 상위그룹은 내적요인인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에 의해 

학습자들의 동기가 증가한 반면, 하위그룹은 외적요인인 ‘학습상황’이 가장 큰 영어학습동기 증가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상∙하위그룹 공통적으로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 ‘학습 상황’ 및 
‘인적요인’이라는 별개의 요인들이 상호 긴밀히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래, 
게임 등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방법은 상∙하위그룹 학습자들에게 영어에의 흥미를 고취하였으며, 
다양한 학습환경에서의 성공적 언어 학습경험은 친구 및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가 학습자들의 
영어학습동기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 혹은 재동기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4.1.2 영어학습동기 수준에 따른 학습동기 증가 요인: 중학교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Kim 2015b, K-J. Kim 2019, Song and Kim, 2017), 
학습자들은 중학교급에서 학습동기 감소 패턴을 보였다(그림 1 참조). 이는 후술하겠지만 
중학교에서의 내신대비 혹은 고등학교(예, 외국어 고등학교, 이하 외고)입시를 위한 학습자들의 
학업 부담감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두 그룹 모두 영어학습동기 증가 요인으로 발견된 
에피소드는 다른 학교급 대비 적었으며, 그럼에도 영어학습 및 학습동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상위그룹은 1) 학습목표(34.8%), 2)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30.2%) 및 학습 
상황(30.2%), 3) 인적요인(4.8%)을 언급하였다. 하위그룹의 경우 초등학교급과 유사하게 1) 
학습상황(34.4%), 2) 인적요인(31.1%), 3) 학습목표(23.3%), 4)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11.2%) 
순으로 언급하였다.  

상위그룹의 경우 초등학교급에서와 유사하게 여전히 내적요인이 가장 큰 영어학습동기 증가 
요인으로 발견되었으며, 중학교급에서 발견되는 내적요인의 하위 요인으로는 교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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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의 수상 및 외고 입학과 같은 ‘학습목표’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발췌 7 참조).  
 

발췌 7(상위그룹, 조은별, 면담): 오빠의 영향을 받아 외고 진학을 목표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진학 목적뿐 아니라 승부욕이 상당해서 영어 관련 대회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였는데, 학년별 영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고 최우수상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 1등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중략) 
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겠다는 다짐이 가장 큰 학습동기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위그룹은 초등학교급과 동일하게 ‘학습상황’ 및 ‘인적요인’인 외적요인이 영어학습동기 증가 

요인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발췌 8 참조). 또한, 중학교급에서 하위그룹 및 상위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내신 성적 및 상이라는 외재적 학습목표 즉 외재적 동기로 인해 영어학습동기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발췌 9 참조), 이는 Kang(2001)과 K-J. Kim(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발췌 8(하위그룹, 권찬희, 면담): 국어, 영어가 특히나 (내신에서) 어려운 과목이었어서,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워낙 주변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저도 같이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발췌 9(하위그룹, 고시은, 회고록):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다르게 분반(수준별)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A반에 속해 있었는데 꾸준히 영어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그 당시의 저의 학습동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학교급에서의 학습동기 증가 요인 특징은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모두 공식적인 

내신 시험, 즉 학교 성적이 없었던 초등학교와 다르게 당시 학교 내신 성적에 따라 분반하여 
가르치던 수준별 수업으로 인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적과 외고를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입시 
등이 ‘학습목표’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언하면 이 시기는 상∙하위 두 그룹 모두 
영어학습동기가 감소되는 시기로 전반적으로 시험 성적, 외고 입시, 대회에서의 수상과 같은 
외재적 요인이 동기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학습상황에서 주변 친구들의 영향과 내신 
및 각종 영어 관련 대회에서의 수상이 긍정적 언어 경험으로 작용하여, 영어학습동기 증진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3 영어학습동기 수준에 따른 학습동기 증가 요인: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발견된 각 그룹별 영어학습동기 증진 요인은 상위그룹의 경우, 1)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39.3%), 2) 인적요인(22.5%), 3) 학습목표(20.1%), 4) 학습상황(16.4%), 5)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1.7%)이며, 하위그룹은 1) 학습상황(41.7%), 2)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25%), 3) 학습목표(20.8%), 4) 인적요인(8.3%), 5)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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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등학교급의 경우 그림 1에서와 같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은 영어학습동기의 격차가 
극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상위그룹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 평균 8.67점에서 
9.33점, 10점으로 점진적인 영어학습동기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하위그룹은 4.83점, 3.17점, 
4.33점으로 중학교 3학년 대비 약간 상승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고등학교 2학년에 다시금 
동기가 감소하여 3학년에 다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상위그룹의 높은 학습동기 수치는 연구대상자들이 영어교육과 재학생들로써 고등학교 시기에 
이미 영어교사라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갖고 영어학습에 임했기에 특히 높은 수준의 
학습동기를 보였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영어학습동기를 보인 하위그룹 역시 
동일하게 영어교육과 재학생들이며 하위그룹 학생들 또한 면담을 통해 고등학교 당시에도 
영어교사라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학습동기를 보였던 것으로 보아 이는 구체적 학습 목표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영어학습동기 증가 
혹은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4.2.3 고등학교 감소 요인 참조).  

상위그룹 학습자들의 회고록 및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 학생 3인 모두 공통적으로 내신 
및 입시를 위한 수능 영어 외에도 수행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영어학습 매체를 통한 능동적인 
영어학습 참여 경험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비교과 활동(예, 영어 창의 탐구문 대회 및 
영어 토론 등), 교육봉사를 통한 멘토 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 내신 성적 및 대입에 대한 부담감을 영어학습에의 자신감 혹은 흥미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었다(발췌 10, 11 참조). 발췌 10에 따르면 상위그룹 이현지 학생의 경우, 과거 
초등학교 때부터 발음에 대한 부담감으로 남들 앞에서 영어를 읽거나 말하는 것에 부담을 
가졌지만, 단 한 번의 성공적 경험을 계기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갖게 되며 
영어에 대한 학습동기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이르기까지 9점, 10점, 10점인 최고점을 
보였다.  

 
발췌 10(상위그룹, 이현지, 면담): 수행평가로 원어민 선생님 시간에 영어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된 영어 발음에 대한 지적과 영어권 유학 경험이 많은 
친구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처음엔 토론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어요. (중략) 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어토론을 매우 성공적으로 끝내고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극찬을 
보내 주시자 이를 기점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100% 회복할 수 있었고, 더 잘 하고 싶고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발췌 11(상위그룹, 박수지, 면담):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여름방학 중 지역도서관에 가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과외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다른 
과목 대비 영어를 가르칠 때 가장 자신감 있게 수업을 이끌어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며, 
뿌듯함과 행복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비교과 활동 참여로 인한 영어학습동기 증진은 하위그룹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으며, 내신 및 

입시 외의 다양한 영어학습 활동들은 학습자들의 고등학교에서의 영어학습에 대한 부담감 혹은 
피로감에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발췌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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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12(하위그룹, 고시은, 회고록): 내신과 모의고사의 영어로 많이 지쳐 있었던 저에게 
영어 모의 수업과 같은 활동은 저의 영어 동기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외의 
다양한 영어 관련 활동들, 영어 책 발표대회 그리고 영어 노트 만들기, 영어 노래 부르기, 
영어 Essay 쓰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주목할 사항은 낮은 수치이지만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 또한 고등학교급에서는 상위 및 

하위그룹 모두에서 영어학습동기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위그룹에서는 
2020학년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4월까지 봄학기 등교가 불가피하게 연기되는 불안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여 자발적 영어학습을 하는 
등 능동적으로 학습 환경 및 상황을 활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발췌 13 참조).  

 
발췌 13(상위그룹, 박수지, 면담): 코로나가 터지면서 4월까지 거의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받았는데 3학년이 되면 정말 누구보다 바쁜 생활을 할 줄 알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영어원서를 읽거나 TED 강연을 들으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학교 공부 외에도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중략) 꿈을 향해 
학교에서 해야만 했던 의무적인 영어학습 외에도 자발적으로 찾아 다른 종류의 영어 공부도 
하여 저의 영어학습동기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또한 하위그룹에서는 영어에 대한 좌절감(부정적 언어 학습경험 및 태도)이 오히려 
영어학습동기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이 발견되었다. 발췌 14에 따르면, 하위그룹인 박세영 
학생은 시험이나 경쟁(외적요인)보다는 자발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내적요인)에서 
영어학습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초등학교에서의 높았던 동기 수준을 고등학교에서 재경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수준에서 내신 및 수능에 대한 학업 부담감 및 낮은 성적에 대한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영어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촉매제로 삼아 스스로를 반성하며, 
시험이나 경쟁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영어의 필요성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 
고등학교 1, 2학년에는 각 2점과 1점까지 하락했던 학습동기 강도가 고등학교 3학년에는 다시금 
6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발췌14(하위그룹, 박세영, 면담 자료):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영어만큼은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을 느껴서) 가장 큰 스트레스였고 
기초가 많이 부족했어서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중략) 시험이나 어떤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학습이었기 때문에 한창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던 19살 당시의 학습동기는 처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던 초등학교 
시절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은 상이한 영어학습동기 증감 패턴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구체적인 ‘학습목표’ 외에도 입시 및 학업 성적 외의 다양한 영어 활동에 참여함으로 능동적인 
학습참여를 통한 긍정적 언어 경험이 큰 영향을 끼쳤음이 나타났다. 특히, 하위그룹의 경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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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어활동에 대한 참여 혹은 자발적인 학습을 한다면 다시금 
재동기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영어학습 목표가 최종적으로 절대평가인 수능 1등급에서 
종결되느냐 혹은 영어 실력 향상 자체가 영어학습 목표가 되어 성적과는 무관하게 영어학습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따라 영어학습동기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 학교급에 따른 영어학습동기 증진 요인을 종합 정리하자면, 각 학습자 수준에 따라 상이한 
요인이 발견되었다. 상위그룹은 ‘학습목표’ 및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와 같은 내적 요인이 
학교급 전반에 걸쳐 영어학습동기 증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반면, 
하위그룹에서는 학습환경, 학습방법, 학습난이도와 같은 ‘학습상황’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장 큰 영어학습동기 증진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하위그룹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급에서 ‘학습상황’과 ‘인적요인’이라는 외적요인이 전체 학습동기 증진 요인 중 
60% 이상 발견되었다. 주목할 사항은, 인적요인의 경우 중학교에서는 하위그룹에서 많이 
발견되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상위그룹에서 22.5%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그룹 내 2위 
요인)으로 발견되었고, 이는 특히 멘토링,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주변인과의 긍정적 학습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영어학습 경험을 쌓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2 학교급 및 그룹별 학습동기 감소 요인 

 
표 4에 따르면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은 모두 영어학습동기 감소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상위그룹에서 높은 수준의 학습동기를 저해하는 요인과 
하위그룹에서 낮은 학습동기가 장기화되어 영어학습 탈동기 혹은 더 나아가 무동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각 학교급 및 상∙하위 그룹별 영어학습동기 감소 
요인의 비율은 표 4와 같다. 

 
표 4. 각 학교급 및 동기 수준에 따른 영어학습동기 감소 요인 

대분류 중분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외적 
요인 

인적요인 13.9% 11.1% 11.1% 5.5% 0.0% 0.0% 
학습상황 33.3% 66.7% 55.5% 38.9% 11.1% 66.6% 

내적 
요인 

학습목표 0.0% 0.0% 5.6% 11.1% 33.3% 16.7%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 

0.0% 0.0% 0.0% 0.0% 0.0% 0.0%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 
52.8% 22.2% 27.8% 44.5% 55.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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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영어학습동기 수준에 따른 학습동기 감소 요인: 초등학교 
 

초등학교 경우, 상위그룹의 경우 1)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52.8%), 2) 학습상황(33.3%), 
인적요인(13.9%)이 학습동기 감소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하위그룹 또한 상위그룹과 동일한 요인이 
발견되었지만, 가장 크게는 ‘학습상황’(66.7%)에 의해 영어학습동기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22.2%), ‘인적요인’(11.1%) 순으로 감소 요인이 발견되었다. 상위그룹의 
경우 발표 혹은 토론 수업 중 타인들 앞에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다른 학생들보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자신감 하락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영어학습동기 저하를 유발하였다. 발췌 15에 
따르면, 조은별 학생의 경우 학원에서 POI기법2 을 활용한 토론 수업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견을 
말하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반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하는 말들이 틀릴까 두려워하였으며, 
이러한 자신감 하락과 수업 참여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학원을 그만두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발췌15(상위그룹, 조은별, 면담): (학원에서 IBT 토플을 준비하며) 특히 컴퓨터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말하는 게 싫었어요. (중략) 다니던 영어학원에서 영어 실력이 늘어 
높은 레벨에 올라갔지만 잘하는 언니들 사이에서 제 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느껴 
(영어로 하는) 토론 전이면 항상 긴장을 하다가 결국 학원도 그만 두게 되었어요. 내가 
말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가 두려웠어요. 

 
반면 하위그룹에서는 주로 학업 난이도 및 학습 방법이 해당하는 학습 상황에서 영어학습동기 

감소가 발견되었다(발췌 16 참조). 하위그룹의 경우 66.6%라는 높은 수준으로 학습 상황에 
해당하는 학습 환경, 학습 방법, 수업 수준 및 학업 난이도 등을 동기 감소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학습동기가 적게 부여된 학생들일수록 학습 내용, 학습 자료 및 시험 성적이 가장 큰 탈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Sakai와 Kikuchi(2009)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발췌16(하위그룹, 권찬희, 면담): 학원에서 Intermediate에서 advanced로 반이 바뀌었는데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슬퍼지기도 했어요. 
(중략) 예비 중1이 되면서 토플 수업을 하는 학원으로 옮겼는데, 토플이 너무 어려웠고 
시간도 너무 길고 본문도 길고, 긴 시간 집중해서 시험을 보는게 너무 힘들었어서 영어 
공부가 정말 힘들고 싫었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급에서의 감소 요인으로 주목할 점은 두 그룹 모두 발췌 15와 16에서 발견되듯 

학습자들이 IBT TOEFL이라는 높은 수준의 영어학습을 하며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하위그룹 학습자의 경우 학습 내용 즉, 학업 난이도 그 자체가 
영어학습동기 저하 요인으로 발견되었지만, 상위그룹 학습자의 경우 객관적인 학습 난이도 그 
자체보다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영어에의 학습 자신감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2 A point of information(POI) 기법은 상대 발표자의 발언 도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대 발언에 대한 질

문 혹은 진술을 하는 토론 기법 중 하나이다(Harp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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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영어학습동기 수준에 따른 학습동기 감소 요인: 중학교 
 

중학교급에서 발견된 영어학습동기 감소 요인은 상위그룹의 경우 1) 학습상황(55.5%), 2)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27.8%), 3) 인적요인(11.1%), 4) 학습목표(5.6%)이며, 하위그룹에서는 
1)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44.5%), 2) 학습상황(38.9%), 3) 학습목표(11.1%), 4) 
인적요인(5.5%)이 이에 해당한다. 주목할 것은 중학교 시기에 상위 및 하위그룹 모두 
영어학습동기가 저하되었으며, ‘내신 대비’와 관련한 ‘암기식’ 학습 방식이 주요한 저하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상위그룹에서는 학교 및 학원 상황에서의 내신대비를 위한 
학습방법이 영어학습동기 저하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발췌 17(상위그룹, 박수지, 면담): (중학교 이전에) 그 동안 재미있게 영어를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학원에서 본문암기를 시키고, 끝없는 문제풀이 위주의 숙제와 수업을 나갔기에 영어에 
대한 애정수치가 조금씩 떨어졌어요.  
 
발췌18(상위그룹, 조은별, 면담): 중3이 되어 내신 성적이 중요해졌는데, 중간고사를 잘 못 
봐서 2등급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때 복도에 주저 앉아 울었던 기억이 나고, 줄곧 1등급만 
받아왔기에 2등급이라는 성적과 제가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발췌 17과 18에서와 같이, 영어학습동기 저하 요인 관련 에피소드에서 ‘내신’, ‘문법 공부’, 

‘암기식 공부’ 관련한 표현이 자주 발견되었다. 이는 하위 그룹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시험에 맞춰진 영어공부, 본문 암기 위주의 시험 대비, 흥미 없고 어렵기만 
한 문법 공부, 성적에 대한 압박감 등이 주를 이루었다.  

 
발췌 19(하위그룹, 권찬희, 면담): (중학교 이전에는)암기식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서 처음엔 낯설었어요. 특히 저희 (중)학교 영어 지필고사 문항 난이도가 상당하기로 
유명했어서 사실상 교과서 지문을 다 외우고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어가 점점 암기 과목으로 여겨졌던 시기였어요. 

 
특히 초등학교급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학습목표’가 두 그룹 모두에서 영어학습동기 저하 

요인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비자발적 목표로 인한 학습에의 회의감에 기인한다. 환언하면, 
학습목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학습에의 이유를 못 찾거나 혹은 ‘남들이 하기에 나도 해야 
한다’는 식의 의무적 학습목표에 해당하는 비자발적 학습목표는 결국 학습에의 회의감으로 
이어졌으며, 두 그룹 모두에서 영어학습동기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발췌 20 참조).  

 
발췌20(하위그룹, 박세영, 면담): ‘남들이 하니까 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거라서 
영어 자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중략) 고등학교 가는데 중학교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서 성적 자체에 그렇게 크게 목매지 않았던 것 같고, 성격이 
친구를 이기고 싶은 경쟁심도 너무 없고 해서 그냥 성적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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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중학교급에서의 영어학습동기 감소 요인은 두 그룹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신을 위한 문법 및 암기 위주의 학습방법이라는 ‘학습상황’으로 인해 영어학습에 대한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가 누적되었기 때문임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내신성적에 대한 압박감 또한 학습동기 저하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아울러, 개인의 구체적인 학습 
목표가 아닌 타인 혹은 주변 환경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구하게 된 학습 목표 자체는 결국 
학습자들의 영어학습동기를 감소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4.2.3 영어학습동기 수준에 따른 학습동기 감소 요인: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영어학습동기 감소요인은 두 그룹 모두 인적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위그룹은 1)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55.6%), 2) 학습목표(33.3%), 3) 학습상황(11.1%), 
하위그룹은 1) 학습상황(66.6%), 2) 학습목표(16.7%)와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16.7%)가 
같은 비율로 발견되었다. 상위그룹의 경우 성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영어학습동기가 
저하되었으며, 내신을 위한 학습 방법 또한 낮은 성적과 마찬가지로 학업 회의감으로 이어져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가 가장 큰 영어학습동기 저하 요인으로 발견되었다(발췌 21 참조). 
또한 상위그룹 학습자의 경우, 장기적인 영어학습 과정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습에의 목표의식 부재 
자체가 영어학습동기 감소로 이어졌음이 나타나고 있다(발췌 22 참조).  

 
발췌 21(상위그룹, 조은별, 면담):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시험은 충격이었어요. 처음으로 
80점대라는 낮은 점수를 받고 놀라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이 외부 지문과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모습을 보고 공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영어를 좋아해서 (외고에) 진학한 것인데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공부가 맞나 하는 생각에 빠졌어요.  
 
발췌 22(상위그룹, 이현지, 면담): 고등학교 입학 당시 자신감도 없고 목표도 없었고, 그 
동안 사교육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에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몰랐던 저는 첫 
시험에서 영어 4등급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때까지만 해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열정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목표 의식도 없었어요.  

 
주목할 것은 낮은 성적 자체가 즉각적인 학습동기 감소 요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발췌 23에 따르면 떨어진 학업 성적은 때로는 좌절감 혹은 불안감으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영어학습동기는 유지되었으며 이는 과거 긍정적 언어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형성한 성공적 
언어 학습 자아 및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발췌 23(상위그룹, 이현지, 면담): 고3때 대입과 관련한 부담감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줄곧 1등급을 받던 영어 성적이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됐었는데 이때 3학년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시험에서 망하면 대학 못 가겠구나’라고 생각했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긴장했던 것 같아요. 이때 절망감, 좌절감도 들었는데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계속 영어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중략) 저는 상상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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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해서 심심할 때 아니면 밤마다 자기 전에 상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교생으로 모교에 
돌아와서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상상을 많이 했고,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 기분이 좋아져서 공부를 계속 잘 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하위 그룹의 경우 절대평가인 수능 모의고사에서의 안정적인 높은 성적이 오히려 

영어학습동기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역설적 양상이 발견되었다(발췌 24 참조). 즉, ‘성적’이라는 
요인은 결국 영어학습동기 증가 혹은 저하에 양면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수능에 
몰두하기 위해 수능 준비를 위한 학습에만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실제로 10년간의 영어학습 
기간 중 고등학교 3학년에 가장 낮은 점수의 동기수준을 경험한 사례 또한 발견되었다(발췌 
25참조). 이러한 영어학습동기 감소는 학습자의 영어학습 목표와 그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기인하면서도, 한국의 입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보다는 반복적인 모의고사 
풀이 등과 관련한 학습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발췌 24(하위그룹, 권찬희, 면담): 늘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다른 
과목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오히려 어릴 때 영어공부를 더 
많이 하고 크면서 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략).  
 
발췌25(하위그룹, 고시은, 면담):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흥미롭게 영어를 배웠었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 자연스레 영어에 대한 흥미도도 떨어졌어요. (중략) 수능 때문에 
1학기까지는 내신 생기부[생활기록부]를 챙겼지만 2학기에는 완전히 수능에만 몰두했어요. 
확실히 수능 학업방식이 저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고등학교급에서 상위그룹의 경우 학습 방법으로 인한 학습 회의감 및 낮은 성적 등이 

영어학습동기 저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하위그룹의 경우는 입시만을 위한 학업 방식과 오히려 
높은 성적으로 인해 영어학습에는 태만하게 되는 학습 상황적 요인으로 영어학습동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높은 학업 성적 자체가 영어학습 목표인 학습자들일수록, 이를 성취한 
이후 영어학습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지며 영어학습동기 저하 혹은 무동기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수행 평가와 연계된 교내의 다양한 영어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수능(즉, 정시 
제도)에서의 높은 성적을 위해 모의고사 풀이만을 반복한 학습 상황 자체 역시 영어학습동기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상위그룹의 경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 하락과 
같은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를 발견하였으며, 동일한 상황에서 하위그룹의 경우, 외적 요인인 
어려운 학습 난이도 및 수업 내용인 ‘학습상황’ 자체로 인해 영어학습동기 감소를 경험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상위 및 하위그룹 모두 학습동기 감소를 경험한 시기로 특히 내신, 문법, 암기식 
공부 등에 대한 시험을 위한 학습방법 관련한 에피소드가 자주 발견되었으며, 하위그룹에서도 
암기과목으로 여겨지는 내신대비에 대한 학습에의 회의감,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부정적 
영어학습 경험 및 태도’가 누적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급에서는 두 그룹 모두 ‘인적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위그룹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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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를 앞두고 성적에 대한 압박감, 장기간의 영어학습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습 목표의 부재에 
따른 동기 감소가 발견되었다. 주목할 것은, 하위그룹의 경우 오히려 수능 영어과목에서의 높은 
성적이 예상되는 실력으로 인해 타교과목에 더 우선순위를 둠으로 학습자가 영어학습동기 저하 
및 영어학습 지속에 대한 필요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동기 수준을 학교급으로 구분하여, 영어학습동기 증감 요소를 
확인하였다. 특히 상위 및 하위그룹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때 
학습동기 감소를 경험하였다(표 1 참조). 이는 본 연구참여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된 결과이다(Kim 2015b, K-J. Kim 2019, Song and Kim 2017). 
학습동기 감소 요인으로 두 그룹 모두에서 크게 학습 방법 및 학업 난이도와 관련한 ‘학습상황’ 
요인을 꼽았으며, 이는 특히 중학교 입학 이후 문법, 단순한 해석 위주의 수업방식 혹은 내신에 
중점을 둔 수업과 기존의 의사소통이나 흥미 위주였던 초등 영어교육과는 상반된 학습 방법에 
기인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학습자들에게 성적에 따른 영어 수준별 수업과 중∙고등학교에서의 내신 제도는 
학습자들에게 학업 부담감과 장기간의 시험 위주의 학습으로 인한 학업 회의감으로 이어졌다(예, 
발췌 21: 상위그룹, 조은별). 이러한 학업회의감은 교육제도의 내신 평가 방식으로 유발되는 
측면이 있다(Bang and Chun 2011). 학습자들 스스로가 내신제도를 통해 본인의 과거 학습 내용 
및 영어 실력 향상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유의미한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외운 내용을 확인받고 
점수 혹은 등급을 받는 수동적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예, 발췌, 19, 상위그룹, 박수지; 발췌 
20, 하위그룹, 권찬희).  

중학교급에서 발견된 학업에의 부담감, 성적과 관련한 탈동기 요인은 고등학교급에서도 가장 큰 
영어학습동기 감소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성적 자체가 학습동기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위그룹의 경우 안정적인 높은 성적이 오히려 영어학습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수능 모의고사에서의 
높은 성적이 영어학습동기 저하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예, 발췌 24: 하위그룹, 권찬희). 
이는 뚜렷한 영어학습 목표 없이 대학 입학만을 위해 도구적 동기로써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Lee and Hwang 2017, Lee and Kim 2019). 이는 영어성적이라는 외재적 
요인 자체가 하위그룹 학습자들의 ‘수행 목표(performance goal)’로 기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능 
절대평가에서의 안정적인 1등급 정도의 실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영어학습이 감소 혹은 종결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Locke와 Latham(2002)에 의하면, 숙달목표(mastery goal)를 가진 
학습자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학습’ 그 자체를 목표화 하여 자신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Cho 2011, Kim 2015). 반면, 수행목표를 가진 학습자들은 학습을 
통한 좋은 성적을 추구하거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에 학습 목표를 
두는 경향이 있다(Cho 2011, Kim 2015). 따라서 학습에 대한 목표 지향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학습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과 지속성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Dweck and Leggett, 1988),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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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르면 하위그룹 학습자들은 성적 자체가 목표가 되는 ‘수행목표’를 지향하였기에 목표한 
성적에 도달한 이후에는 궁극적인 영어 실력 자체를 위한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고등학교급에서 발견된 낮은 성적으로 인한 좌절감, 코로나-19로 인한 3월 학기 
정상 등교 연장 등의 부정적 언어 학습 상황조차도 때로는 학습자들의 동기 증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예, 발췌, 13, 상위그룹, 박수지). 특히 현재의 부정적 상황(예, 낮은 성적, 
발표에 앞선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높은 동기를 보였던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상상했다는 것에 있다. 이는 Dweck(2006)의 마인드셋(mindset)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Dweck(2006)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습자들은 자신의 기존 
능력과 지능은 개인의 노력과 학습을 통해 향상 가능하다고 믿는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습자들의 경우 학습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능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는다. 본 
연구 결과, 당시 상위그룹 학습자들의 에피소드를 토대로 학습자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국 코로나로 인한 공교육의 부재 혹은 성적 하락 등과 같은 학습에의 어려움 
자체를 오히려 성장 과정으로 여겨, 보다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며 자신의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Lee 2021).  

또한, 학습자들의 부정적인 언어 학습경험 자체가 무조건적인 학습 탈동기 또는 무동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에 따라,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평정(appraisal)하는가에 따라 부정적 언어 학습경험 역시 영어학습동기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개인이 겪은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정은 객관적 경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학습자는 영어학습 경험이 어떠한 요인으로 발생하는가, 즉 어떻게 
귀인시키는가(attribute)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어학습 경험으로 주관적으로 평정하게 
된다(Dewaele and MacIntyre 2014, Smith and Kirby 2000). 전술하였듯, 성적 저하로 인한 학업 
불안감, 학교 등교 정상화가 연기되는 객관적으로 부정적인 상황 자체도 상위그룹 학습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영어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긍정적 경험으로 평정하였다(예, 발췌 13). 그들은 
주어진 부정적 상황을 오히려 잘 활용하여 영어학습을 최대화하려 노력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동기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 혹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1 참조).  

학습자가 학습 환경을 어떻게 평정하는가의 문제는 행동유도성(affordance) 개념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Van Lier(2000, 2004)에 따르면, 학습자가 스스로가 처한 학습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며, 그 환경이 본인의 학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 환경(environment)은 개별 학습자에게 고유한 의미인 행동유도성을 갖게 되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학습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며 집은 단순히 내가 쉬는 혹은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일 뿐이라는 소극적 관점에서는 코로나 상황 자체가 부정적인 학습 
환경 및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상위그룹 학습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이 
활용 가능한 주변 영어 자원들을 성찰하며, 자발적인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상위 및 하위 그룹 모두에서 부정적 학습경험은 영어학습동기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기에 
이를 부정적 경험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교육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가 
겪을 모든 부정적 학습경험 자체를 방지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정적 언어 
학습경험들을 어떻게 학습자가 재평정(re-appraisal)하여 더 나은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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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신중한 교육적 개입(intervention)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Butler와 
Lewis(1974)에 따르면, 과거 경험을 회고함으로써 부정적인 과거 경험과 미처 해결되지 못한 
갈등들을 재고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야기 쓰기를 통한 회고과정 활동을 통해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학습경험을 재평정하고, 현재를 재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 영어 
학습자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영어학습동기 수준에 따른 각 학교급에서의 영어학습동기 증감 요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41명의 연구 참여자 중 총 6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10년간의 영어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동기 수준을 나타내는 모티그래프와 이에 대한 회고적 자전적 
에세이 및 후속면담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각 학습자들의 영어학습동기 수준에 따라 각 
학교급별로 상이한 영어학습동기 증감 요인이 발견되었다. 상위그룹의 경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급에서 ‘긍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와 ‘학습 목표’ 등의 내적 요인이 영어학습동기 증가 
요인으로 주로 언급되었으며, 하위 그룹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외적요인인 
‘학습상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영어학습동기 감소 요인으로는 상위그룹의 경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급에서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중학교에서는 내신 대비와 
관련한 ‘학습상황’이 주로 발견되었다. 하위그룹의 경우 모든 학교급에서 ‘학습상황’이 가장 큰 
학습동기 저하요인으로 발견되었으며, 중학교급에서는 내신대비와 관련한 성적으로 인한 부담감과 
관련하여 ‘부정적 학습경험 및 태도’ 요인 또한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영어학습 초기단계에는 ‘학습’의 
목적보다는 ‘흥미’ 혹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써 영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수업 
난이도를 통하여 성공적인 언어 경험에 자주 노출시켜 영어 학습자로서의 긍정적 자아상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중∙고등학교급의 경우 성적에 대한 압박감, 단순한 내신 및 입시만을 위한 
학습에서의 회의감과 높은 성적으로 인해 오히려 영어학습이 종결되는 상황 또한 발견되었다. 
따라서 내신을 단순히 평가를 위한 결과적 도구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더 나은 영어 능숙도 
계발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성장 마인드셋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체 
학교급에서 주로 발견되는 ‘부정적 영어학습 경험 및 태도’의 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적 
처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과거 학습에의 회의감, 좌절감, 창피함 등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재평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긍정적 영어 학습자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Butler and Lewis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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